
‘미디어, 영상, 설치’ 등 국내ㆍ외 유명작가 다양한 작품 선보인 
‘제7회 서울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성황리에 폐막

 

 - 미디어아트가 어렵다는 편견을 없애버린 전시

 - 미디어아트 다양성의 확장 “설치, 체험 작품의 대거 등장”

 - 서울을 대표하는 전시로 확실한 자리매김 

제7회 서울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가 11월 4일(일) 55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참신하고 
새로운 작품들을 대거 선보인 이번 전시는 미디어아트가 가진 확장성과 복합성들을 드러내어 
미술에 대한 관심을 풍성하게 확장시켜 주었다. 

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과, 디지털 미디어시티 홍보관 두 곳에서 진행됐으며, 서울역 앞 대형빌
딩, 을지로 한빛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도 영상 작품을 상영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미디
어아트 작품들이 서울 시내에서 역동적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디어아트는 어렵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관람객들을 위해 준비한 가이드북과 전시장 곳곳
에 설치되었던 작품 설명 보드는 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전시 주제인 'Spell on 
You(너에게 주문을 건다)'에서 파생된 층별 소주제들은 관객들이 작품을 이해하고 다가가기 
쉽게 표현해 이해를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개국 유명 미디어아트 작가 49명의 작품들은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품들이 많았
다. 미술관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청각을 울리는 아델 압데세메드의 비디오 작품부터 진동의 
울림에 의해 천장에서 꿀이 떨어지는 로미 야키투브의 작품 그리고 전 세계를 이어주는 모리
스 베나윤의 세계로 통하는 터널까지 작품을 통한 다양한 시도는 어느 전시보다도 풍성한 볼
거리와 이야기 거리를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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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디어아트를 비디오아트로만 생각하는 대중들에게 이번 전시는 신선한 충격이자 생각의 
틀을 확장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보고, 듣고, 체험을 통해 완성되는 작품들은 아이들의 상상
력을 자극하고, 어른들의 감성을 충족시켜 주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인터넷, 스마트 폰, SNS의 활성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미 미디어와 가까워져 있고, 미디어
와 기술의 주문에 걸려 있는 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유진상 총감독은 이번 전시를 통해 “미디
어 환경에 대한 예술가들의 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하며 미디
어아트가 동시대 미술의 스펙트럼을 풍부하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를 관람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말자.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는 아이폰 어
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